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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에 우익은 없다? >

세계적으로 반미가 고조된 2000년대 일본에서는 ‘반미 보수’와 ‘넷우익’이 등장했다.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역사수정주의가 세력을 얻으면서, 아시아 침략사와 전후민주
주의를 부정하는 현상도 짙어졌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2015년 12월 위안부 문제의 한일합의에 이르기까지, 한국 언론에는 일본의 ‘우경화’ 
행보, 혐한류와 재특회의 배외주의 데모가 연일 보도되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정작 일본에서 ‘숨은 우익’은 있어도, 우익 정체성을 커밍아웃하는 사람은 
없다. ‘넷우익’이란 이름도 시민운동 그룹에서 붙인 꼬리표라고 한다. 그 본질은 아사
히와 NHK의 편파보도에 항의하는 ‘신보수 여론’의 등장이라는 것이다.1) 우익이 아니
라는 차원에서, ‘넷우익’(넷토우요쿠)에 미달하는 우스꽝스런 명칭인 ‘넷우’(넷토우요)
가 통용되기도 한다. 
  ‘우익’을 자부하는 활동가가 있었다. 1970년 미시마 유키오의 죽음에 감명을 받아 
‘민족파 신우익’을 선언한 스즈키 구니오(鈴木邦男)가 그 대표적 인물이다. 1972년 일
수회(一水会)라는 우익 단체를 조직한 스즈키는 전학련 학생들의 반전반핵 운동과 베
트남전쟁 반대 시민운동에 사상적으로 자극 받은 사실을 고백한 적이 있다. 반미의 
입장에서 이라크와 북한에 공감하던 스즈키는 결국 ‘좌익같은 우익’이 되었다. 혐한의 
헤이트스피치와 넷우익의 배외주의적 언사를 일본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행위로 비판
하면서 ‘무늬만 우익’이라는 비난을 산 것이다. “우익은 애국자”라는 신념을 관철하던 
스즈키는 2015년 8월에 ‘탈우익 선언’을 발표한다.2) ‘기무라 미츠히로(木村三浩)가 대
표로 있는 일수회도 이미 ‘독자활동’을 선언한 상태였다.3)

  한국에서 우익으로 불리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도 2010년의 한 인터뷰에서 
“일본의 우익은 벌써 소멸했다”고 말했다.4) “가두선전차의 폭력단은 있어도, 우익은 
없다”는 말이다. 이시하라는 자민당의 친미적 태도에 불만을 품고 탈당한 후, 1999년
부터 도쿄도지사로 연임 3번이나 당선된 거물이다. 거침없이 당당한 그가 자신의 정
치적 정체성을 감추려고 꼼수를 부릴 까닭이 없다. 그에게 ‘우익’이란 섬뜩한 이름이 
아니다. 오히려 ‘건전한 내셔널리스트’를 의미하는 자랑스러운 이름이다. 하지만, 미시
마 유키오가 죽은 후 일본에는 더 이상 우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시마는 
누구인가.

2. <우익의 ‘자주적 저항 정신’>

1) 佐々木俊尚.『【断】「ネット右翼」は新保守世論』 (産経新聞.2005年5月8日).
 http://image.blog.livedoor.jp/mumur/imgs/b/a/baa9f02c.jpg (2015.12.30.검색) 
古谷経衡, 『ネット右翼の逆襲 「嫌韓」思想と新保守論』 
2)  「一水会 「脱右翼宣言」と、これからのこと-鈴木邦男」(2015.08.05.)
http://blogos.com/article/126630/ 
3) http://www.issuikai.jp/news_20150522.html
4) 石原慎太郎(2010)　“日本の右翼はとっくに消滅している” (2010년 도쿄도지사 인터뷰 기사 중에서).
http://www.metro.tokyo.jp/GOVERNOR/ARC/20121031/tvkb2200.htm

http://image.blog.livedoor.jp/mumur/imgs/b/a/baa9f02c.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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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ssuikai.jp/news_20150522.html
http://www.metro.tokyo.jp/GOVERNOR/ARC/20121031/tvkb22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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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미주의 작가로 유명한 미시마는 황도파(皇道派) 사무라이의 이념을 퍼포먼스하면
서 자신의 죽음을 연기해냈다. 황도파란 1936년의 2.26사건, 즉 부패한 관료 정치를 
청산하고 천황 친정의 국가 개혁을 실현하고자 쿠데타를 일으켰던 청년장교들을 가리
킨다. 그들의 ‘우국충정’은 천황의 마음을 얻지 못한 채 처형되었다. ‘국가개조론’으로 
유명한 우익혁명가 기타 잇키(北一輝)도 실제 사건과 무관했지만, 배후자로 지목되어 
처형당했다. 2.26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군부 파시
즘의 길이 열리게 된다. 
  1930년대 황도파 청년들이 당대 관료 정치를 부정한 것처럼, 미시마도 전후의 상징
천황제와 전후민주주의를 앞세운 관료 및 지식인들을 불신했다. 그는 일본의 주체적 
전통을 상실한 채, 미국의 전리품으로 전락한 전후일본에서 자위대 청년들의 봉기를 
촉구했다. 자위대원들의 냉랭한 야유 속에서 미시마는 ‘할복’이라는 ‘건전한 테러’를 
감행한다. 이시하라는 미시마의 죽음 이후 일본에 건전한 테러리즘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건전한 내셔널리즘도 없다고 강변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우익과 보수를 혼용하지만, 일본에서 양자의 의미는 명백히 다르다. 보
수는 미일동맹의 현실적 효용가치를 수긍함으로써 국익을 추구한다. 요시다 시게루-
이케다 하야토-사토 에이사쿠로 이어지는 관료 정치세력의 ‘경무장 경제국가’ 노선이 
보수 원류의 흐름이다. 미시마와 이시하라는 보수 원류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들이 생
각하는 우익은 전후민주주의의 가치와 미일동맹, 즉 패전으로 주어진 외압적인 국가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전복자다. 그들에게 우익이란 온전한 일본의 가치(민족문화)를 
스스로 방위하는 자주 정신의 소지자인 셈이다. 따라서 ‘우익이 없다’는 말은 일본의 
현실에 대한 ‘자학적’인 자기 부정이 된다. 
  우익의 현실 부정은 좌익의 혁명 충동과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전후 일본에서 좌익
의 반미(반제) 민족주의와 아시아 민족해방론 (민족통일전선론)은 전전 우익의 반미성
전 및 동아연맹운동과도 연결되는 지점을 갖는다. 비타협적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측
면에서 그들의 사상은 닮은꼴을 취한다. 그러나 평화국가의 정체성이 관철되던 일본
에서 우익은 ‘전범’과 ‘테러범’의 폭력적 이미지를 쉽게 벗어내지 못했다.

3. <우익에 대한 트라우마와 신보수 선언> 

  1955년 공산당이 그동안의 폭력혁명 노선을 철회하고 사회당과 좌파 연합을 이루
면서, 보수연합도 이루어졌다. 그동안 ‘좌익과 우익’의 대립 구도는 의회제 민주주의 
틀 안에서 ‘보수와 진보(혁신)’의 대립 구도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공산당의 현실 타협
을 비판한 신좌익이 출현하여 1970년대까지 사회운동을 주도했지만, 고도성장 사회에
서 계급혁명의 패러다임은 실질적으로 와해된 셈이다. 
  1957년 전시기의 혁신관료로 공직에서 추방되었던 기시 노부스케가 내각 총리로 
등용되자, 전후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민주’와 ‘반민주’의 대결 국면이 펼쳐지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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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59년과 1960년의 안보투쟁에서 시민들은 전범 출신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를 
‘파시스트, 군국주의’로 비판하는 학생운동에 공감을 표명했다. 기시는 안보투쟁세력
의 진압을 위해 ‘정치 폭력단’을 고용한 파시스트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시를 외무대
신에 등용하고 그에게 정권을 이양한 정치가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대미자주정
책을 취하고자 했던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이었다. 기시 자신도 미일안보조약의 개
정을 통해 대등한 미일관계에 근접하려는 내셔널리스트였다. 
  한편, 1960년과 1961년에 연달아 일어난 17세 우익 소년들의 테러사건은 우익 정
서가 뿜어내는 섬뜩한 폭력성을 각인시켰다.5) 특히 1961년 시마나카(嶋中) 사건은 
『中央公論』(1960.12)에 천황가를 처형하는 ‘혁명 환상’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단편 소
설 『풍류몽담(風流夢譚)』을 게재한 것이 표적이 되었다. 당시 우익의 반대급부에는 천
황제 타도와 폭력혁명을 꿈꾸는 좌익이 있었다. 신좌익은 전후일본의 평화가 제국주
의 폭력을 감춘 기만적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했다. 신좌익의 비판적 순수성에 대한 공
감은 1972년 아사마 산장사건으로 상징되는 학생운동의 내부폭력과 함께 막을 내렸
다. 이로써 1970년대 풍요로운 일본 사회에서 좌우 양익의 폭력은 철저하게 외면 받
게 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풍요와 안전 신화가 무너지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강한 국
가’에 대한 욕구가 강렬하게 표출되었다. 아베 정권 하에서 ‘우익 성향’의 소신을 거
침없이 드러내는 정치가가 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익’이란 낙인을 누구도 반기지 
않는다. ‘우익’이란 용어에는 여전히 전후 도쿄재판에서 심판받은 ‘전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역사수정주의자들은 ‘도쿄재판 사관’을 공공연하게 비판했
다. 그들은 제국주의 만행을 감춘 미국식 민주주의의 불공정한 패러다임에서 붙여진 
‘우익’ 꼬리표를 폐기하고, ‘친미 보수’를 맹렬히 비판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부터 새로운 국가 변혁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반미 보수’와 ‘신보수’가 대
두했다. 그들의 출판물이 베스트셀러로 등극하고, 이와나미와 아사히의 신용은 상대적
으로 추락했다. 반미적 성향의 신보수주의는 대미종속으로 이어진 전후일본의 탈각을 
외친다.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한 아베 정권은 전후레짐의 탈각을 표방하면서도 
현실적 안보 이익을 추구하며 미일동맹을 강화했다. 반미를 비판하는 ‘친미보수’의 목
소리도 다시 커졌다.6) 그러나 ‘반미보수’를 견지하는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는 아
베와 넷우익의 정치적 결탁을 비판한다.7) 넷우익에게 역사수정주의를 주입한 장본인
이 그 후예들과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게 된 것이다. 

5) 사회당 위원장인 아사누마 암살 사건(浅沼稲次郎事件, 1960.10.12.)과 중앙공론사 사장을 암살하려다
가 그 집 가정부를 살해한 시마나카 사건(嶋中事件, 1961.02.01.). 

6) 潮匡人, 『「反米論」は百害あって一利なし』,PHP研究所,2012. 冷泉彰彦, 『「反米」日本の正体』,文春新
書,2015. 

7)　小林よしのり,『新ゴーマニズム宣言SPECIAL　新戦争論1』（幻冬舎,2015）는 미일동맹에 근거한 집단
적 방위론에 반대한다. 이 만화책 띠의 선전 문구에는 “과도하게 우경화한 일본의 방향타를 일단 정
중앙에 돌려놓자”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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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적 친미’를 부정하는 ‘반미보수’>

  1995년 이후 반미보수의 발흥은 정치인, 지식인, 문화인을 중심으로 한 우익단체와 
서브컬쳐의 대중문화 속에서 전개되었다. 그 선전 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들
은 과거 일본공산당원(藤岡信勝) 또는 신좌익 학생운동가(西部邁) 출신이거나 혹은 리
버럴 좌파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고바야시는 1996년까지 부락민 차별문제, 옴진리교 
사건, 에이즈약물피해(HIV) 사건과 같은 사회문제를 비평하던 만화가로 스스로 ‘사요
쿠’였음을 인정한다.8) 그러나 탈냉전 이후 좌·우 대립이 형해화한 조건에서 반미 민족
주의가 좌·우파의 목소리를 모두 흡수하는 흐름을 형성한다. 신좌익과 함께 퇴각했던 
신우익도 1990년대에 부활하여 ‘반미보수’ 의 진영 확대에 기여한다.9)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좌파 진영과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도 일본이 “종속 내셔널리즘” 으로부터 
탈각할 것을 촉구해 왔다. 신우익과 반미보수가 그러한 좌파의 목소리를 거꾸로 흡수
한 채 대중화 실천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셈이다.10)

  2000년대 일본의 사상지형에서 가장 특기할 사항은 ‘전략적 친미’를 철저히 부정하
는 ‘반미보수’의 등장과 ‘민족파 우익’의 부활이다.11) 고바야시는 ‘새역모’의 니시오 
간지를 “미국에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ポチ保守)로 야유하며 ‘친미보수’와의 대립각
을 세웠다. 고바야시와 함께 새역모를 탈퇴한 니시베 스스무(西部邁, 전 동경대 교수)
는 저술과 TV의 토론방송 등을 통한 대중교육에 전념한다.12) 보수세력의 분열, 보수
사상의 대중화 현상에 따라 우파 잡지도 전성기를 맞았다. 반미보수는 기존의 우파 
매체인 『산케이 신문』(産経新聞), 『세이론』(正論), 『쇼쿤』(諸君!)이 반미주의를 표방하
면서도 정책론에서 대미 종속적 태도를 취한다고 비판한다.13)  매체의 자기검열로부
터 자유롭게 ‘전략적 친미’를 비판하고 반미적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고바야시는 『와
시즘』(わしずむ)을 발행하고 니시베는 『효겐샤』(表現者)라는 잡지를 주관한다.14) 1972
년에 탄생한 일수회는 ‘전후체제 타파’를 강령적 목표로 삼고서 기관지 『레콘키스타』

8) 고바야시는 좌익과 사요쿠를 구분한다. 공산주의 사상·이론·조직을 형성한 세력을 한자어 ‘좌익’(左
翼)으로, 좌익에 공감·동조하는 정치인, 전문가, 시민을 ‘사요쿠’(サヨク)로 표기한다. 小林よしのり,
“あとがき 羞恥からの成長.”『 ゴーマニズム宣言　9』,幻冬舎文庫, 2000, 160쪽.

9) ‘민족파 우익’(신우익)은 1960년대 후반에 신좌익과 대립하면서도 그 영향력 속에서 탄생했고, 1970
년대 초반 중일수교, 미중수교의 데탕트 분위기에서 ‘반공’보다 ‘반미· 반소’의 태도를 취했다. 스즈
키(2009,188)는 1960년대 신좌익의 반미안보투쟁과 1968년 전학련 학생들의 반전반핵 운동에 자극
을 받으며 사상적으로 각성했음을 고백했다.

10) 石田英敬,鵜飼哲,小森陽一,高橋哲也, 「21世紀のマニフェスト 脱「パラサイト・ナショナリズム」
!」, 『世界』 (2000/08),189～208쪽.

11) 친미보수와 반미보수의 구분에 대해서는 佐伯啓思,『自由と民主主義をもうやめる』, 幻冬舎, 2008,
18-19쪽.

12) 西部邁,小林よしのり, 『反米という作法』, 小学館, 2002. 小林よしのり,『アホ腰抜けビョーキの親
米保守』, 飛鳥新社, 2003.

13) 산케이신문은 1959년에 보수 여론의 확립을 표방했고, 우파의 대표적 월간지 『쇼쿤!』(諸君,
1969년 창간)과 『세이론』(正論, 1973년 창간)도 신좌익 운동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발간되었다.
上丸洋一,『「諸君！」「正論」の研究 :保守言論はどう変容してきたか』,岩波書店,2011.

14) ‘일본문화채널 사쿠라(日本文化チャンネル桜)’와 니코니코채널(niconico)에 니시베, 고바야시 등의
전문 채널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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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レコンキスタ; reconquista; 재정복)를 발행하고 대중 토론도 활발하게 조직하고 있
다.
  새로운 반미보수는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 미국을 괴물(鬼畜)로 야유하며 사담 후세
인을 응원했다.15) 일수회는 후세인의 추도회까지 열었다. 이들 반미론자들은 미국이 
규정한 ‘악의 축’을 민족운동의 관점에서 본다. 일수회의 최고 고문이자 평론가로 활
동하는 스즈키 구니오는 2008년 4월에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의 ‘반미 적개심’과 일본
의 ‘반미 감정’과의 온도차를 비교하는 글을 쓴 적도 있다.16) 산케이신문 기자 출신의 
다카야마 마사유키(高山正之)는 사담 후세인을 이라크의 영웅으로 칭송하는 칼럼을 
저술했다.17) 자유민주주의를 제국주의 문명 이념으로 비판하고 일본의 전후민주주의
를 부정하는 반미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이라크와 북한의 정치적 실정이나 인권의 실
태 등은 관심 밖의 일이다. 
  다국적군의 이라크 점령에 대한 비판은 일본의 ‘점령기’ 비판으로 이어지고, 미국의 
‘아시아 봉쇄와 침략’의 역사를 입증하는 구실로 활용되었다. 반미 자주론자들의 생각
에 ‘미국식 민주주의와 정의’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를 결정하고 후세인 정
권을 ‘악의 축’으로 몰아서 이라크를 점령하려는 위선적 폭력이다. 고바야시는 “미국
은 일미전쟁을 모델로 이라크전쟁을 수행했다”고 진단한다.18) 『전쟁론』 2권과 3권은 
서구 제국주의에 의한 아시아 아프리카 침탈을 강조하고 백인제국주의와 자본주의 문
명론을 비판함으로써 승자의 사관인 ‘동경재판사관’의 부당성에 대한 공분을 불러일으
켰다.19) 그의 만화는 ‘아시아의 공영과 해방’을 명분으로 삼았던 ‘대미성전’에 대한 
일본인의 기억을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부터 좌파 지식인의 고바야시 비판은 
수그러졌고 고바야시와 ‘친미보수’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2003년 11월의 TV 심야 토
론 프로그램(朝まで生テレビ!)에서 고바야시는 스스로 비판했던 좌파(사요쿠)의 논진에 
배석된 적도 있다. 
  아직 일본과 중국의 대립이 심각하지 않던 2009년 무렵까지 미일동맹의 탈각은 중
국과의  우호관계를 전제하고 있었다. ‘친미 재무장’에 반대하는 노선은 미국 주도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전통적인 ‘중립 평화노선’과 맥락을 공유한다. 외무성의 국
제정보국장과 방위대학교수를 역임했던 마고사키 우케루(孫崎享)는 미일동맹 탈피와 
친중 우호협력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마고사키는 미국의 이라크전쟁의 실패를 지적하
며 일본의 미국 추종과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비판하는 한편, 북한을 글로벌 경제에 

15) 西部邁,木村三浩,『鬼畜米英―がんばれサダム・フセインふざけんなアメリカ！！』,鹿砦社,2003.
16) 鈴木邦男,『愛国と米国―日本人はアメリカを愛せるのか』,平凡社, 2009, 19쪽. 스즈키는 신천박물관
에 전시된 한국전쟁 그림을 보고서 ‘귀축미영’(鬼畜米英)과 싸웠던 일본인의 의식에서 사라져버린
‘괴물과의 투쟁정신’이 북한에 살아 있다고 말한다.

17) 高山正之가 週刊新潮 에 연재한 칼럼이 단행본 『変見自在 サダム・フセインは偉かった』(新潮
社,2011)로 출판.

18) 小林よしのり,『新ゴーマニズム宣言ＳＰＥＣＩＡＬ戦争論3』, 幻冬舎, 2003, 44쪽.
19) 고바야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아메리카의 정의’를 정면으로 공격하고,「아메리카 제국주의
VS 이슬람 원리주의」를 주제로 삼은 만화에서 알카이다의 테러를 전면 옹호하였다.「アメリカ帝
国主義VS.イスラム原理主義」(新ゴー宣151章 2001.11.10) 는 전쟁론 2권에 수록되었다. 친미보수에
대한 격렬한 비판은 전쟁론 3권에 수록되었다.



6

포섭하는 전략적 사고 전환으로 일본의 안보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20) 
센카쿠 분쟁 이후에도 마고사키는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강화하고 영토 문제를 거론하
지 않는 방식으로 정치적 대립을 회피할 것을 거듭 주장한다. 미일동맹은 중국의 군
사대국화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무효하며,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만이 일본의 국익
에 합당하다는 생각이다.21) 그러나 동아시아의 실질적인 군사적 불균형과 긴장감 문
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동아시아 공동체론은 일본의 자주방위론 확산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니시베는 2007년에 “당연한 이야기를 해야지 않나”라는 부제로 『핵무장론』을 출판
한다. 북한의 핵개발이 보도된 2006년 1월 이후 자민당에서 핵무장 문제를 정책적 의
제의 하나로 거론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었다.22) 미일동맹을 벗어나 일본의 독
립을 보장할 최선의 자위는 핵무장이라는 생각은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다.23) 2010년
부터 ‘국방론’을 제기한 고바야시 요시노리는 3.11 이후부터 ‘핵(원자력)발전 없는 핵
무장’을 주장한다. 『국방론』의 마지막장 ‘원전과 국방’론에서 고바야시는 미국이 이식
시킨 핵발전소야말로 국토방위의 최대 불안 요소며, 미국은 일본의 핵무장을 억제시
킨 세력이라고 비판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개발로 고립된 선례가 없으니 국제사
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중국과 북한이 핵병기로 일본을 위협하는 현실에
서 핵무장은 독립국의 당연한 국방의 권리라는 주장이다.24) 이라크 전쟁 당시 좌파의 
반미론과 공감대를 형성했던 고바야시는 중국 부상 속에서 ‘핵무장 중립노선’으로 귀
결했고, ‘전략적 친미’에도 반대하여 『탈원전론』(2012)과 『반TPP론』(2012)을 펼쳤다. 

5. <반미와 아시아주의의 딜레마> 

  일본 국민의 과반수는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느낀다.25) 2014년 당시, 자위대의 

20) 孫崎享,『日米同盟の正体~迷走する安全保障』 ,講談社, 2009, 제8장 참조.
21) 孫崎享,『不愉快な現実 中国の大国化、米国の戦略転換』 , 講談社, 2012.
22) 당시 아베 정권의 아소 타로(麻生太郞) 외상이 핵무장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문제 제기했다.
2006년 10월28-29일에 걸친 아사히TV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핵3원칙을 유지해야 한다”에 찬성
82%. 반대 10%였고, “수권 정당 차원에서 핵무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에 찬성39%, 반대46%를
보였다. 아사히 TV여론조사 http://www.tv-asahi.co.jp/hst/poll/200610/ (접근일:2014.04.05). 핵무장
에 찬성 여론은 여전히 2-3할 사이에 머무르고 있지만, 핵무장 논의는 꾸준히 활발해졌다. 伊藤貫　
『中国の「核」が世界を制す』　PHP研究所,2006 ;　『中国の核戦力に日本は屈服する 今こそ日本人
に必要な核抑止力』, 小学館2011. 田母神俊雄,『日本核武装計画-真の平和と自立のために』,祥伝
社,2013.

23) 니시베의 대중교육 활동은 ‘니시베 세미나(西部邁ゼミナール)’ 형식으로 TOKYO MX 텔레비전 방
송국에서 제작, 방송 중이다. 징병제와 핵무장에 대한 공론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戦後タブーを
けっとばせ〜「徴兵制と核武装」の議論に踏み込むべし」(2010.731)；「核武装論に本気で取り組め」
(2013.03.02) 등은 유트브에서도 검색 가능. 西部邁,『核武装論: 当たり前の話をしようではないか』,
講談社,2007.

24) 小林よしのり,『ゴーマニズム宣言SPECIAL　国防論』 ,小学館, 2011.
25) 2013년 12월 17일에 의결된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은 비핵3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동북아 힘
균형의 변화에 대응하여 “방위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의 강인성(強靭性)을 높인
다”고 한다. 후지테레비(フジテレビ)의 여론조사(2013년 12월19일 조사,22일 방송)에서 “NSS의 방
위력 강화”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필요 54.5%”, “불필요 40.4%”로 나왔다.

http://www.tv-asahi.co.jp/hst/poll/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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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화와 집단적 방위권의 행사에 찬성하는 사람은 3할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26) 그
러나 북한의 핵개발이 확실시되고 중국이 핵무장한 현실에서 영토분쟁까지 분출한 마
당에, 러시아의 패권주의까지 대두하였기 때문에 군사적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일본
의 국가적 의지는 오히려 절박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핵무장을 전제하
는 자주방위론자들은 아베 정권의 집단적 방위론과 헌법개정이 미국의 세계 방위 전
략에 협력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했다.27) 결국, 향후 일본의 선택은 미일동맹
을 전제한 집단적 방위체제인가, 미일동맹을 부정하고 일본 자신의 핵무장을 전제한 
독자적 방위체제인가의 문제로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2010년 이후 현재적 상황에서
는 미국을 배제하든 혹은 포함하든, 동아시아의 역사적 화해를 바탕으로 일본의 평화
적 경무장이 유지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집단적 자위권
의 법제화는 현 상황에서 차선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전전의 실패한 아시아주의와 전후에 부활한 아시아주의는 언제나 같은 사상적 출발
점에 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 이후 아시아주의는 각국의 민족주의에 소환
되었고, 국가적 갈등 속에 파묻힌 상태가 되었다. 아시아주의의 궁극적 토대는 서구적 
근대화에 저항한 자민족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자민족의 생존과 자존감을 옹호하려는 
‘사상적 공통성’에 있었던 것이다. 결국 자민족 중심의 ‘독립’ 환상이 ‘반미 연대’로 
뭉쳤다가 시세의 바람을 맞고 분열한 것이 아닌가. 자민족 중심의 생존 감각에서 볼 
때 ‘반미’는 ‘반일’, ‘반중’, ‘반한’으로도 전변할 수 있다. 본디 동아시아 각국의 ‘반
미’는 자국 내셔널리즘의 연장선에 있을 뿐이지만, 미국의 존재는 동아시아의 질서 유
지에도 일본의 우경화 견제에도 아직까지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장을 전제한 
반미 자주방위론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여론 장악력은 아직 미약한 형편이다.
2016년 7월 11일 참의원 선거 결과, 아베정권은 개헌파 의원을 3분의 2 이상 확보하
여 개헌 발의 조건을 충족시켰다. 헌법개정 논의는 이제 활발해질 예정이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본국민의 과반수는 아직까지 평화헌법의 개정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
로 나왔다.28) 일본의 헌법개정은 어디까지나 국민투표로 결정된다. 그러나 한국 언론
들이 일본을 “전쟁가능한 나라”로 표현하고 “우경화하는 나라”로 단정한다면, 일본 
국민 스스로가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의 힘을 입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과
연 EU국가들이 브렉시트 투표결과를 받아들이고 혼란을 진정시키며 영국에 협력한 
것처럼, 한국과 중국은 일본을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협력할 수 있을까? 영국인들은 
경제적 소외와 이민 정책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EU탈퇴’를 가결시켰다고 한다. 일본
의 헌법개정을 원치 않는다면, 일본국민이 이웃에 대한 불신과 미움으로 ‘아시아와 등

26) 아시히신문의 여론조사(2014년 4월 19·20일 실시, 22일 보도)에 따르면 “아베 수상이 계획하는 헌법
의 해석 변경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대해 “반대”56%, “찬성”27%로 나왔다. 

27) 고바야시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반대론은 小林よしのり, 「自民党の憲法改正案の恐ろしさ」,  小林よし
のりライジング Vol.36(2013.05.07.)

28) 아사히신문이 참의원 선거의 출구조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 9조를 바꿀 필요성에 반
대(54%)가 찬성(37%)보다 많았다. 처음으로 선거권을 부여받은 18-19세의 청소년들에게서도 “바꿀 
필요 없다”(51%)가 “바꿀 필요 있다”(45%)를 앞질렀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이 6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에서도 헌법 96조 개정에 대해 반대(51%)가 찬성(34%)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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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를 결행하지 않도록 동아시아인 모두가 노력해야 마땅할 것이다. 무엇보다 역사
적 불행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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